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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19) 김순이 시 제주바다는 소리쳐 울 때…제주바다와 문학

제가 아는 잠수와 어부들 중에

는 생활 형편이 나아져서 바다를

떠날 수 있게 되었는데도 바다로

부터 찾아드는 경우를 많이 보거

든요. 그래서 뭔가 끈끈한 연대

감을 저분들은 바다로부터 받아

지니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느

낌을 받았습니다. 바다를 보면서

사람들은 지구 최후의 자원이라

고 하지만 우리 마음을 최후로

기댈 수 있는 곳도 바다가 아닌

가 그런 생각해 봅니다.

문학의 해 이던 1996년, 제주

문인협회가 펴낸 제주문학

(29집) 특별 좌담에서 김순이 시

인(1946~)은 제주바다와 문학

에 얽힌 이야기를 나누며 그런 말

을 했다. 그 자리에서 엄청난 넓

이와 깊이를 지닌 바다에 대한 애

정을 드러냈던 시인은 일찍이 제

주바다를 노래했다.

맨살의 얼굴로/ 제주바다는

소리쳐 울 때 아름답다// 외로울

때마다/ 바다를 생각하는 버릇이

있는/ 나는 바닷가 태생/ 구름에

서 일어나 거슬러 부는 바람에/

쥐어박히며 자랐으니/ 어디에서

고 따라붙는 소금기/ 비늘 되어

살 속 깊이 박혔다 .

1991년 내놓은 그의 첫 시집

제주바다는 소리쳐 울 때 아름답

다 엔 외로울 때마다 바다를 생각

하는 나 가 있다. 마지막까지 마

음을 의지할 수 곳이 바다라고 했

듯, 시적 화자의 피 속에는 윤회

의 파도 가 흐른다. 떨치고 어디론

가 떠나보아도 끝내 바다로 되돌아

온다. 원인 모를 병으로 몸이 저릴

때면 바다로 찾아가 몸을 담근다.

더 이상 잃을 것도 없는 몸이 되었

을 때 바다로 가리라 한다.

그걸 바다 병(病) 이라고 불

러야 할까. 같은 시집에 실린 바

다 병 에 등장하는 내 고향 사

람 은 수십 년 서울에서 맴돌면

서 가장 그리웠던 건 바다였다고

나직이 털어놓는다.

그 바다는 실존하는 것일 수도

있고 상상의 그것일 수도 있다.

희망의 문이 보이지 않을 때, 마

음에 품은 바다에서 잠시 고통을

내려놓을 수 있으리라. 내게 아

무도 모르는/ 섬 하나 있다/ 바

닷속에 잠겨/ 아직도 자라나고

있는 섬/ 혼자 있을 때/ 외톨이

일 때/ 괴로움에 못 이길 때/ 살

며시 꺼내어본다 ( 섬 2 ).

앞선 좌담에서 시인은 나이

들어서야만 비로소 가질 수 있는

혜안으로 깊이 있는 바다를 노래

하고 싶다 고 했었다. 시선집을

제외하고 마지막으로 묶어낸 다

섯 번째 시집 오름에 피는 꽃

(2000)에도 마음의 구김살을 펴

주는 바다( 종달리 바닷가에

서 )가 있다. 짜디짠 세상으로부

터 귀향하여/ 푸르게 출렁이고픈

/ 내 영혼의 바다, 제주바다 는

시인이 외로울 때마다 펴보는

자연이라는 책 이다.

진선희기자 sunny@ihalla.com

비바람에 거센 파도가 치고 있다. 김순이 시인은 제주바다는 소리쳐 울 때 아름답다 를

통해 자연이라는 책 이 주는 위안을 노래했다.

제주시 한림읍 금악리 한라산 중산간 지대에 자리 잡고 있는 성이시돌목장 드넓은 목초지에서 풀을 뜯는 말 우유곽 형상을 한 철제 의자 아치형 지붕의 테시폰. 사진=제주관광공사 제공

드넓은 목초지에서 한가로이 풀을 뜯는 소와 말.

들판 위에 외따로이 서 있는 유럽풍 건축물. 제주

에서 목가적이고도 이국적인 풍경을 느끼고 싶다

면 성이시돌목장만 한 곳이 없을듯싶다.

성이시돌목장은 제주시 한림읍 금악리 한라산

중산간 지대에 자리 잡고 있다. 16만5000㎡에 이

르는 광활한 터에 젖소, 한우, 경주마들이 노닌다.

성이시돌목장은 1954년 제주에 온 아일랜드 출

신의 故임피제 신부(본명 패트릭 제임스 맥그린

치, 2018년 4월23일 선종)가 설립한 곳이다. 임피

제 신부가 도민들과 함께 한라산 중산간 지대를

개척하며 1961년 건립한 중앙실습목장은 성이시

돌목장의 시초가 됐다. 당시 임피제 신부는 인천

에서 들여온 암퇘지 한마리를 밑천 삼아 가난에

허덕이던 도민들과 축산업을 일궈 한 때 목장을

동양 최대 규모로 성장시켰다.

성이시돌목장에 가면 영화 광고 드라마 촬영지

로 각광받고 있는 아치형 지붕의 테시폰도 만날

수 있다. 이 건축물은 임피제 신부가 숙소, 돈사

등으로 이용하려고 1961년 지은 것인데, 성이시돌

목장과 역사를 같이 하고 있다. 이라크 수도인 바

그다드 인근의 고대 도시 테시폰 지역의 건축 양

식을 띠고 있다고 해서 지금의 이름이 붙여졌는

데, 전국에서 유일하게 제주도에서만 볼 수 있다.

국내에서는 보기 힘든 유럽 건축양식인데다, 이

곳에서 사진을 찍으면 인생 사진을 남길 수 있다

는 소문이 퍼지며 사람들을 끌어모으고 있다. 최

근에는 제주 목축업의 역사를 담은 테시폰을 문화

재로 지정해 관광 문화 자원으로 활용해야 한다는

목소리도 나온다.

성이시돌목장에는 테시폰 말고도 인생 사진을

남길 만한 곳이 많다. 우유곽 형상을 한 철제 의자

에 앉아 목초지를 배경으로 사진을 찍을 수 있다.

여유롭게 노니는 말들, 푸르름을 빛내는 들판도

눈을 사로 잡는다. 다만 주의해야 할점은 개방된

관광지가 아닌 목장지, 숲, 밭 등이 대부분 사유지

어서 함부러 속안으로까지 들어가 사진을 찍는 것

은 말아야 한다.

우유테마 카페 우유부단 도 성이시돌목장의

빼놓을 수 없는 명소다. 성이시돌목장과 사회적

기업 섬이다 가 목장 내 나무창고를 콘셉트로 건

축한 카페인데 목장에서 생산되는 유기농 우유와

수제 아이스크림, 밀크티 등이 판매된다.

수제 아이스크림은 단백하고 깔끔한 성이시돌

목장의 유기농 우유의 맛을 최대한 살렸다는 평가

를 받는다. 수제 밀크티는 모두 다섯 종류로 유기

농 아쌈, 유기농 얼그레이, 제주 생강, 우도 땅콩,

다희연의 유기농 녹차를 활용했다고 한다.

카페 수익금은 (재)성이시돌농촌산업개발협회

가 운영중인 호스피스 복지의원 등 복지시설 지원

굼과 청소년 청년 사업 재원으로 활용된다. 성이

시돌목장에 가면 성이시돌센터도 꼭 들르기를 추

천한다. 목장에서 도보로 5~6분 거리에 있다. 센

터에 가면 기사에서 다 소개하지 못한 임피제 신

부의 걸어온 길과 육성 인터뷰 영상, 공동체가 꾸

려져가는 역사 등을 상세히 볼 수 있다. 또 수녀들

이 직접 만든 작품이 전시돼 판매된다.

이상민기자 hasm@ihalla.com

제주핫플레이스 (52) 성이시돌목장


